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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화이자(Pfizer) 

- 엔브렐(자가면역질환) : 미국 · 캐나다 제외 매출 1Q17 $588mn(YOY -20%) 

: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 유럽 출시(’16.2)로 엔브렐은 

 부정적인 영향 받음. 또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엔브렐의 가격인하 영향도 

 있었음. 향후 엔브렐의 가격 경쟁 심화와 베네팔리의 시장 침투 예상.  

올해내 1~2 개 추가 바이오시밀러 출현 예상 

 

- 인플렉트라/램시마(자가면역질환) : 미국 매출 1Q17 $17mn 

  :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는 아직 출시 초기이나 고객 반응은 긍정적이며,  

현재 미국 전역과 지역 도매상 및 다수의 구매대행업체(GPO)에서 판매 개시. 

50% 이상의 보험 및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100% 적용 예상.  

시밀러 출시 첫해는 점진적인 침투가 예상되나, 유럽에서 출시 3 년째 

infliximab 시장 점유율 41% 도달한 것과 같이 신규환자와 스위칭 환자의 임상 

데이터가 쌓일수록 고속 성장 전망.  

화이자의 예상대로 시밀러 침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인플렉트라 미국 출시에 

대해 매우 자신감 있다고 언급.  

 

n 머크(Merck) 

- 레미케이드(Remicade, 자가면역질환) : 유럽 매출 1Q17 $229mn(YOY -34%) 

: 셀트리온의 램시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플렉사비 오리지널 브랜드 레미케이드  

유럽 매출 하락 지속. 유럽에서의 매출 하락은 이미 예견된 바, 

컨퍼런스콜에서 시밀러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었음. 

 

n 셀트리온, 미국 판매 저조 루머 불식 

- 지난 3 월 화이자가 올해 인플렉트라(램시마)의 미국 시장 점유율 목표 하향 

조정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렉트라(램시마) 미국 매출 단계별 증가 전망 

- 각종 루머 등으로 인해 동사의 주가는 연초 대비 -18% 하락.  

트룩시마(유럽) · 인플렉트라(미국)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3 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 이슈 마무리, ‘18 년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미국 추가 진출 

기대됨에 따라 기존 매수 의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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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엔브렐 매출 추이(미국과 캐나다 제외)  <그림 2> 미국 인플렉트라/램시마 매출 추이 

 

 

자료: Pfizer, 하이투자증권  자료: Pfizer, 하이투자증권 

 

 

 

<그림 3> 레미케이드 유럽 매출 추이  <그림 4> 유럽 베네팔리와 플릭사비 매출 추이 

 

 

자료: Merck, 하이투자증권  자료: Biogen, 하이투자증권 

-25%

-20%

-15%

-10%

-5%

0%

5%

1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Q
14

2Q
14

3Q
14

4Q
14

1Q
15

2Q
15

3Q
15

4Q
15

1Q
16

2Q
16

3Q
16

4Q
16

1Q
17

Enbrel(미국과 캐나다 제외) YoY($ mn)

유통채널 변경

(Retail →Hospital) 베네팔리 출시

0

2

4

6

8

10

12

14

16

18

4Q16 1Q17

Inflectra/Remsima(미국)($ mn)

'16.11월말 출시

-40%

-30%

-20%

-10%

0%

10%

2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Q
13

2Q
13

3Q
13

4Q
13

1Q
14

2Q
14

3Q
14

4Q
14

1Q
15

2Q
15

3Q
15

4Q
15

1Q
16

2Q
16

3Q
16

4Q
16

1Q
17

EU YOY($ mn)

0

10

20

30

40

50

60

70

1Q16 2Q16 3Q16 4Q16 1Q17

베네팔리 플릭사비($ mn)


